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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까요?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시 가장 고민을 하는 내용 중 하나인 감사를 누구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법률적으로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총액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상법 제 409 조 제 4 항) 소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스타트업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감사를 

두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정관상 별도의 제한만 없다면 2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감사로 선임할 분이 있는지 여쭤보면 이렇게 되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로 선임하려면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나요?”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법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근감사의 자격 제한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i)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ii) 법령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해임된 자 

(iii)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주주 

(iv) 당해 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기 때문에(상법 제 412 조 제 1 항)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의 권한 

(i)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 제2항) 

(ii)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iii)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iv)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5).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15년 2월 2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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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권한을 갖는 대신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 414조). 

 

위와 같이 상법에서 여러 규정을 통해 감사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위의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유명무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수주주가 감사로 하여금 위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감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 또한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석 변호사 

Partner 

hoseok.jung@seumlaw.com 

T. 02.562.3133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5 SEUM Law.  

mailto:hoseok.jung@seumlaw.com

